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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남미 국가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 
(REDD+) 신규협력 논의

- 가이아나, 수리남 등 중남미로 사업 확산 발판 마련 -

 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가이아나, 수리남 

등 2개국 국가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(REDD+)* 신규 

발굴을 위한 정책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  *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(REDD+) :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

forest Degradation의 약자로,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해 산림을

보존하고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

  이번 정책협력은 우리나라와 중남미 2개 국가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

사업(REDD+) 정책을 공유하고 신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

되었으며, 용문양묘장(스마트 양묘시스템),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, 국립

산림치유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주요 산림정책 이행 현장을 방문해 

역량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다

 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“이번 중남미 3개국과의 정책협력은 국외산림

탄소배출감축사업(REDD+)이 동남아에서 중남미 국가로 확장될 수 있는 

중요한 기회”라면서 “이들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신규 국외산림

탄소배출감축사업(REDD+)이 추진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업의 

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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